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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청각장애 학생 대상 나눔 발명교육 과정 운영
- 서울삼성학교에 이어 국립서울농학교 대상으로 교육 실시 -

 특허청(청장 김완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12. 19.(목) 오전 9시 국립서울농학교(청각장애인 특수학교, 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눔 발명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1. 6.(수) 서울삼성학교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며, 

장애학생 대상 지식재산·발명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안전망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국립서울농학교 학생들은 10. 7.(월)~12. 18.(수)까지 ‘국가지식재산포털*’에서 

온라인 사전학습을 진행하였다. 사전학습 온라인 콘텐츠로는 특허청 국제지식

재산연수원이 개발한 자막·수어 콘텐츠인 ‘트리즈**로 멋진 발명품 만들기’가 제공

되었다. 이번 현장 교육에서는 사전학습에 대한 심화·실습 과정으로 하우영 

교사(촉석초등학교)가 창의 발명 키트를 활용한 발명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대국민 무료 지식재산 이러닝 사이트

** 다수의 발명 특허를 분석해 도출한 창의적 문제해결 기법

 특허청 허재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발명교육에 접근이 어려운 청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히 기획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학생들이 미래의 발명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발명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책임자 과  장 최인선 (042-601-4304)

교육기획과 담당자 주무관 조하영 (042-601-4312)


